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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품수수 공무원 “중징계”
현대자동차 부당내부거래 담당도 전원교체 … 신뢰성 확보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중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을 중징계하고 담당자를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23일 현대자동차 금품 수수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는 대로 해당 직원들을 중

징계하는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을 전원 교체하

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향후 처리절차 결정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담당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품수수 혐의가 일정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엄중 문책하고 담당업무를 맡는 직원들

을 모두 교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실시할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와 담당직무의 정기적인 교체 등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수개월 전부터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이 거래물량 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포

착하고 조사를 벌여왔으나, 현장조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조사대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조사담당 직원들의 도덕성과 근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엄중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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